
 

(한국글로벌뉴스 - 박소연 기자) 수원시 영통구 영통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9일 ‘맞춤

형 행복나눔 릴레이’특화사업으로 취약계층 한부모 다자녀 가구에 식료품 등을 지원했다.

 

복지사각지대 발굴로 선정된 대상자 가구는 미성년 자녀 4명을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로 양

육비지원 없이 금융권 부채에 대한 이자까지 납부하며 어렵게 5인 가구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

상황이었다.

 

영통2동은 현장방문 및 개별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확인하고 사례관리, 기초생활보장 및 한부

모가족 등 공적지원을 신청했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안건 심의를 통해 공적지원 확

정시까지 필요한 주·부식 지원을 결의해 진행했다.

 

수원시 영통구 영통2동,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사각지대 발
굴가구 '맞춤형 행복나눔 릴레이' 식료품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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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영통구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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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성관 위원장은 “앞으로도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 대한 맞춤형 행

복나눔 릴레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”고 말했다.

 

공영화 영통2동장은 “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

게 다양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전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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